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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 I GER 미국우주테크 ET F' , 1시간 만에 3 00억 완판    

등록 2026.04.15 14:06:38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우주테크'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약

615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상장 패시브 ETF 기준 상장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이 ETF는 지난 14일 상장과 함께 3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상장 직후 개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 특히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는 614억6900만원을 기록하며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

다.

TIGER 미국우주테크 ETF는 록히드마틴, 보잉 등 전통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민간 우주 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차별화된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종목 선별 전략이 초기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포트폴리오는 로켓랩(약 23%), 인튜이티브 머신스(17%), AST 스페이스모바일(15%), 레드와이어(15%) 등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업스트림 영역에 약 70%를 배분

해 산업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후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25%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해 핵심 기업의 상장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미국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ETF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점이 투자자 관심으로 이어졌다"며 "민간 우주 기업 중심의 산업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우



주 산업 투자에 대한 완성도 높은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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